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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을 유린한 중대 범죄 
행위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의 뿌리를 만들어 온 나라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

칼을 든 군인들을 동원한 불법 계엄을 통해 하룻밤 사이에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민

의 주권을 무력화시키려 했다.

지난 12월 3일 밤, 헌법이 명시한 국가 비상사태 요건조차 완전히 무시한 불법 비상

계엄을 선포한 것은 명백히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뒤흔든 중대한 범죄 행위다.

계엄령은 국가의 가장 위급한 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조치다. 하지만 이번 불법 비상계엄은 오로지 자신과 가족의 정치적 안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획책한 내란 행위에 다름없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에 있어 45년 전 전두환이 저질렀던 군부 쿠데타에 

버금가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다.

계엄령이 발동된 몇 시간 동안 국회를 점거했던 군은 국민을 지키는 역할이 아닌, 정

권의 친위 도구로 전락했다. 경찰 역시 시민의 안위를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망각

하고 계엄 체제의 일원으로 동원되었다.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은 물론, 자유와 정의

를 지켜야 할 군과 경찰의 이름까지 더럽힌 행위다.

계엄령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이 역사적 반역행위가 끝난 것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은 분노한 국민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탄핵과 계엄령 선포에 가담한 관련

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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